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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사 지리지』(1451) 

  * 한국의 고문서 중 처음으로 독도의 뜻으로 ‘우산도’ 명칭이 사용된 것이 <고

려사 지리지>다. <고려사 지리지>는 단종시대에 편찬되었으며 울릉도와 우산도

가 ‘두 섬’이라고 썼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가 있다. 현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는 부르기를 우산국

이라 했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도 했다. 지방은 100리이다. (중략) 

혹은 말하기를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有鬱陵島 在縣正東海中 新羅

時稱于山國 一云武陵一云羽陵 地方百里 (중략)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

淸明 則可望見)  

『고려사』 권58, 지리지12, 지리, 동계, 울진현(1451) 

 

 

 

                              

 



 

 『고려사』권58, 지리지12, 지리, 동계, 울진현.  

 

 

2. 『세종실록 지리지』(1454) 

*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 단종에 의해 『고려사』 다음에 편집되었다. 우산

도에 대한 기술은 『고려사』보다 분명해졌다. 그것은 세종시대의 울릉도, 독도 주

변의 수색으로 얻은 정보가 가미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

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도 했는데 지방은 100리이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1454)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여기서 저자는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칭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를 ‘무릉도’

라고 부르고 이 기록과 같이 ‘울릉도’ 명칭을 ‘무릉도’와 ‘우산도’를 합한 명칭으

로 사용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신라 때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칭했다’는 부분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다. 

즉 ‘신라 때 우산과 무릉 두 섬을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칭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를 ‘무릉도와 우산도’라고 칭했다는 것은 울릉도가 우산국

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방은 100리’라고 한 부분은 무릉도에 대

한 언급으로 보인다. 우산도(=독도)는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릉도의 면적으



로 울릉도 전체의 면적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술이 태종과 세종에 의한 울릉도 수색으로 얻은 두 

섬에 대한 지견을 집대성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도 현재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다.   

 

3. 삼봉도 수색작업 

성종(成宗) 원년(1470년)에 영안도(永安道 : 조선 시대에 함경도를 지칭한 말 

중 하나)에서 ‘삼봉도’로 부역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가 왕조로 들

어왔다. 성종은 1471년 무릉도(=울릉도)에 도망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으므로 

삼봉도는 울릉도가 아닌 새로운 섬이라 확신했다.  

당시 무릉도(=울릉도) 등지에 대한 해로는 항상 열려 있었고 바다로 나가면 무

릉도 등지와 다른 섬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종은 삼봉도가 새로

운 섬이라 믿고 본격적으로 수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1472년 3월, 성종이 박종원(朴宗元)을 ‘삼봉도 경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므로 

1472년 5월, 박종원 등 일행은 4척의 배로 삼봉도 수색을 개시했지만 그 섬을 

찾지 못했다.  

3년 후인 1475년 5월, 김한경(金漢京)과 경성(鏡城 : 현재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읍) 사람들이 바다에서 삼봉도를 보았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그리고 1475년 6월, 영흥(永興 : 함경남도 영흥군에 있는 읍)사람 김자주(金自

周)가 삼봉도 가까이까지 가서 3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횐 옷을 입고 섬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런 보고에 1479년 윤 10월, 조정은 삼봉도 입거를 희망하는 사람들 등 30여

명을 3척의 배로 나누어 타우고 2차 삼봉도 수색을 허락했다. 이 수색에는 처음

으로 직접 삼봉도를 보았다고 말한 김한경(金漢京) 등이 참가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들이 삼봉도에서 돌아왔다고 보고를 올렸다. 



김한경 등의 진술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李克墩)이 1481

년 1월, 성종에게 김한경 등의 보고가 거짓이라고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영안도 

관찰사는 김한경 등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

이다. 이것으로 김한경 등에 대해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삼봉도 이야기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1482년 2월, 김한경이 극형으로 처해졌고 그의 딸이 노비가 되었으며 삼봉도 

수색 13년의 세월이 마무리되었다.  

삼봉도 수색 중, 몇 차례 울릉도 등지에 대한 관리 파견이 따로 이루어졌다. 그

것은 조선조정이 울릉도 등지와 삼봉도를 구별해 있었다는 증거다. 

삼봉도는 독도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종실록』을 읽을 때 그런 해석

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울릉도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 삼봉도로 보이

는 것이다. 

 

 

삼봉으로 보이는 독도 


